
  기획예산처는 KDI·OECD와 공동으로 9.30(수)~10.1(목) 양일간 프랑스 파
리 OECD 본부에서 제14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을 개최한다.

  올해 대한민국의 OECD 가입 3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포럼은 ‘위기를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재정’을 주제로 열린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
망 교란, AI 대전환의 경제·사회적 충격, 기후변화 대응, 저출산·고령화 등 
복합 구조적 위기 속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취지다.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그간 달성한 재정정책 성과와 재정역량을 알리고, 
새로운 성장판을 열기 위한 담대한 투자로서 ‘2027년 예산안’의 전략적 투
자방향을 소개한다. 이어, 미국,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국 재무관료와 OECD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와 민생을 지켜내
는 최후의 보루이자 미래를 여는 열쇠로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각국 
사례를 공유하며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지혜를 모을 예정이다.

  

<  제14회 국제재정포럼 프로그램 구성 >
【 1일차 】
◇ (세션 ➊) 성장과 구조전환을 위한 재정(Budgeting for Growth and Transformation)

◇ (세션 ➋) 위기속 재정운용(Budgeting in Times of Crisis)

◇ (세션 ➌) 미래 재정문제 극복(Overcoming Future Fiscal Challenges)

【 2일차 】
◇ (토론)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를 위한 재정정책 방향(The Fiscal Roles for 

Sustainable Growth and Future Preparation)

제14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 개최
- OECD 가입 30주년 기념, ‘위기를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재정’을 

주제로 파리서 개최
- 조용범 차관, 재정포럼 및 양자면담 등을 통해 한국의 재정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글로벌 재정협력 강화

보도시점 2026. 9. 29.(화) 10:30 배포 2026. 9. 29.(화) 09:00

보도자료



  포럼은 조용범 차관의 개회사, 야스시 마사키(Yasushi MASAKI) OECD 
사무차장의 환영사, 백태웅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김세직 KDI 원장
의 축사를 시작으로 3개 주제별 세션과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성장’을 주제로 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OECD 주요
국의 사회·경제 구조전환 및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두 번
째 세션에서는 ‘위기’ 상황 속 재정의 역할을 논의하는데, 이태석 KDI 재정·
사회정책연구부 부장은 올해 초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신속히 추
경을 편성함으로써 경제 회복력을 높인 한국의 적극재정 사례를 공유한다. 
‘미래’를 주제로 하는 세 번째 세션에서는 오현경 재정지속가능성과장이 성
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함께 추진하는 한국의 재정전
략을 소개하고, OECD 회원국과 함께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재정적 도
전과제의 해법을 모색한다. 각 세션별로 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한 미래 성
장을 위한 재정정책의 방향에 대해 주요 회원국 예산관료 및 재정전문가들
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조용범 차관은 스테파노 스카르페타(Stefano Scarpetta)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양자면담을 통해 글로벌 재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OECD와의 재정정책 협력기반을 강화한다. 조 차관은 면담을 통해 미래 성
장판을 열기 위한 담대한 투자로서 역대 최대규모 2027년 예산안의 의미 및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강력한 지출구조조정과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도 강조할 방침이다.

  이번 포럼은 한국정부의 선제적·적극적 재정투자와 재정운용의 혁신을 공
유하는 동시에, 구조적 위기 속에서 재정이 담당해야할 적극적 역할과 아젠
다를 국제사회에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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